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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박신영박신영, , Shinyoung Park, Shinyoung Park, 녹색증기의 도시녹색증기의 도시, , 

 City of Green Vapor,  City of Green Vapor, 2022-24, Oil on canvas, 45.5 × 37.9 cm2022-24, Oil on canvas, 45.5 × 37.9 cm

2.2.		 송승은송승은, , Seungeun Song,Seungeun Song,  진짜 열쇠를 찾는 방법진짜 열쇠를 찾는 방법, , 

 Ways to Find The Key,  Ways to Find The Key, 2024, Oil on canvas, 162.2 × 130.3 cm 2024, Oil on canvas, 162.2 × 130.3 cm 

3.3.		 송승은송승은, , eungeun Songeungeun Song, , 모험을 시작할 때는 물 한 잔이 필요하모험을 시작할 때는 물 한 잔이 필요하다다,  ,  

 We Need a Glass of Water When We Start an Adventure,  We Need a Glass of Water When We Start an Adventure, 2024,  2024,  

 Oil on canvas, 181.8 × 181.8 cm  Oil on canvas, 181.8 × 181.8 cm 

4.4.		 송승은송승은, , Seungeun Song,Seungeun Song,  그녀는 모든 것을 자세히 본다그녀는 모든 것을 자세히 본다, , 

 She Looks at Everything Closely,  She Looks at Everything Closely, 2024, Oil on canvas, 2024, Oil on canvas, 

 40.9 × 31.8 cm  40.9 × 31.8 cm 

5.5.		 송승은송승은, , Seungeun Song,Seungeun Song,  사물에 기록된 시간사물에 기록된 시간, , 

 Time Recorded on Objects,  Time Recorded on Objects, 2024, Oil on canvas, 2024, Oil on canvas, 40.9 × 31.840.9 × 31.8 cm  cm 

6.6.		 박신영박신영, , Shinyoung Park, Shinyoung Park, 소유즈소유즈, , 

 Soyuz,  Soyuz, 2024, Oil on canvas, 145.5 × 89.4 cm2024, Oil on canvas, 145.5 × 89.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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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송승은송승은, , Seungeun Song,  Seungeun Song,  

  가죽의 색이 바래고 구름이 피어나는 동안 제자리에 있던 것들가죽의 색이 바래고 구름이 피어나는 동안 제자리에 있던 것들, , 

 Things That Remained in Place While the Leather Faded and    Things That Remained in Place While the Leather Faded and   

 Clouds Bloomed,  Clouds Bloomed, 2024, Ink on paper, 20.9 × 14.7 cm 2024, Ink on paper, 20.9 × 14.7 cm 

8.8.		 송승은송승은, , Seungeun Song,Seungeun Song,  오렌지 색의 눈과 증발하는 몸오렌지 색의 눈과 증발하는 몸, , 

 Orange Eyes and Evaporating Body,  Orange Eyes and Evaporating Body, 2024, Oil on canvas, 2024, Oil on canvas, 

 45.5 × 37.9 cm  45.5 × 37.9 cm 

9.9.		 송승은송승은, , Seungeun Song,  Seungeun Song,  

  가죽의 색이 바래고 구름이 피어나는 동안 제자리에 있던 것들가죽의 색이 바래고 구름이 피어나는 동안 제자리에 있던 것들, , 

 Things That Remained in Place While the Leather Faded and    Things That Remained in Place While the Leather Faded and   

 Clouds Bloomed,  Clouds Bloomed, 2024, Oil on canvas, 162.2 × 130.3 cm 2024, Oil on canvas, 162.2 × 130.3 cm 

10.10.		송승은송승은, , Seungeun Song,Seungeun Song,  정물화(깃털과 물 잔)정물화(깃털과 물 잔), , 
 Still life (Feather and Water Cup),  Still life (Feather and Water Cup), 2024, Oil on canvas, 2024, Oil on canvas, 

 40.9 × 31.8 cm 40.9 × 31.8 cm

11.11.		 송승은송승은, , Seungeun Song,Seungeun Song,  비밀비밀,,  두루마리 두루마리,,  편지 편지,,  

  Secrets, Scrolls, Letters, Secrets, Scrolls, Letters, 2024, Oil on canvas, 116.8 × 91 cm2024, Oil on canvas, 116.8 × 9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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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송승은송승은, , Seungeun SongSeungeun Song, , 오랫동안오랫동안, ,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2024, Oil on canvas, 45.5 × 37.9 cm2024, Oil on canvas, 45.5 × 37.9 cm

13.13.		 박신영박신영, , Shinyoung ParkShinyoung Park,,  공원공원, , 

 Park,  Park, 2024, Ink and gouache on paper, 15 × 22.3 cm 2024, Ink and gouache on paper, 15 × 22.3 cm 

14.14.		박신영박신영, , Shinyoung ParkShinyoung Park,,  멀홀랜드 드라이브멀홀랜드 드라이브, , 

 Mulholland Drive,  Mulholland Drive, 2024, Oil on canvas, 53 × 40.9 cm 2024, Oil on canvas, 53 × 40.9 cm 

15.15.		 박신영박신영, , Shinyoung ParkShinyoung Park, , 항해사의 비행항해사의 비행, , 

 Flight of The Navigator,  Flight of The Navigator, 2024, Oil on canvas, 227.3 × 181.8 cm 2024, Oil on canvas, 227.3 × 181.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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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박신영박신영, , Shinyoung ParkShinyoung Park,,  야간산책야간산책, , 

 A Night Walk,  A Night Walk, 2024, Oil on canvas, 65.1 × 53 cm 2024, Oil on canvas, 65.1 × 53 cm 

17.17.		 박신영박신영, , Shinyoung ParkShinyoung Park,,  다운힐의 새다운힐의 새, , 

 Downhill Bird,  Downhill Bird, 2024, Oil on canvas, 2024, Oil on canvas, 40.9 × 31.840.9 × 31.8 cm  cm 

18.18.		박신영박신영, , Shinyoung Park, Shinyoung Park, 일몰의 그림자일몰의 그림자, , 

 Shadow of Sunset,  Shadow of Sunset, 2024, Oil on canvas, 40.9 × 31.8 cm2024, Oil on canvas, 40.9 × 31.8 cm

19.19.		박신영박신영, , SShinyoung Parkhinyoung Park,,  출구없는 길의 유령출구없는 길의 유령, , 

 The Ghost of The Eternal Road,  The Ghost of The Eternal Road, 2024, Oil on canvas, 145.5 × 97 cm2024, Oil on canvas, 145.5 × 9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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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송승은 2인전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If we remember everything》 

2024.05.30 – 2024.06.29 
 

기체는 5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 박신영, 송승은 작가 2인전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어떨까? 이 어딘가 무서운 상상은 우리에게 쌓

여있는 존재들을 돌아보게 한다”는 작가적 질문과 인식은 그 출발선이 된다. ‘빛’은 두 작가 작업 전

반에 걸쳐 내면의 미묘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회화적 구성, 표현(붓질, 색조, 겹침 등)을 이끄는 화

면 운용의 한 축이다. 

 

박신영 작가는 풍경화를 작업의 기본 틀로 삼는다. 그는 먼저 블레이드 러너, 멀홀랜드 드라이브 등 

만화나 영화의 장면, 인물, 사물들을 프린트해 부분적으로 자르고 모아 임의적인 풍경, 장면으로 콜

라주 한다. 이를 바탕 삼아 회화 작업의 기본 구성과 색조를 정하고 겹겹의 얇은 덧칠로 물감층을 

쌓아가면서 복잡한 정서가 혼재하는 미묘한 긴장을 화면에 담아낸다. 붉게 노을 진 바다 위 불시착

한 우주선 <소유즈>, 짙푸른 들판 혹은 숲에 버려진 자동차와 흐릿하게 남은 공룡 화석, 그리고 화

면 밖을 빈 눈으로 응시하고 있는 들개 <항해사의 비행>처럼 어떤 사건이 벌어진 극적 장면들에선 

‘보이지 않는 위협’이 감지된다. 

 

송승은 작가는 아날로그 애니메이션의 조각들(등장인물, 사물, 배경의 부분 등)을 회화적 구성을 위

한 형태로 콜라주하고, 선 드로잉으로 윤곽을 짠다. 이렇게 인물의 신체, 컵, 테이블, 침대, 흘러내

린 천처럼 전형성을 띄는 요소들로 장면을 만들고, 특유의 서사성을 부여한다. <가죽의 색이 바래고 

구름이 피어나는 동안 제자리에 있던 것들>, <모험을 시작할 때는 물 한 잔이 필요하다>처럼 빛의 

방향을 설정하고 작업을 이어가는 동안 장면에 연관돼 떠오른 생각, 감정들이 스며 있다. 반면 작업 

형식은 금호미술관 전시의 연장선에서 그 변화를 더 구체화하고 있어 이전 작업과 분명 대별되는데, 

그 바탕엔 서사나 조형성 어느 한쪽으로 넘치게 치우치지 않는 회화적 균형을 위한 고민과 실천이 

깔려 있다. 

 

과거와 현재, 허구와 실제 그리고 구상과 비구상을 오가는 두 작가의 화면은 구축적이면서도 서사적

이다. 앞서 살핀 것처럼 심상의 풍경(박신영), 구축적 반추상(송승은)의 맥락에서 회화 형식을 실험

하고 구체화하면서, 동시에 그들 세계관과 내밀한 정서를 적극 담아내기 때문이다. 

 

여러 차원에서 박신영, 송승은 두 작가가 이번 전시의 의제로 설정하고 있는 질문은 단지 기억이나 

감정의 편린을 나열하는 감상적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되려 일상과 회화 작업 안에서 ‘과연 나를 

이루고 있는 것 또는 나다운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함께 나를 거쳐 가거나 둘러싼 것들을 있

는 그대로 하나하나 되짚고 살피기 위한 단단한 기준점으로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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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b.1984)은 홍익대학교에서 회화과 학사를, 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개인전은 광

선 증기 어둠(에이라운지, 서울, 2020), 개인적으로 허락된 테마들(Keep in Touch Seoul, 서울, 

2020), 출구없는 도로에서(OCI 미술관, 서울, 2019)이 있다. 작가의 주요 그룹전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기체, 서울, 2024), You Never Saw It(기체, 서울, 2021), 오늘의 풍경(교보아트스페

이스 x 합정지구, 서울, 2020), 얼굴로부터(2/W, 서울, 2018), 공백이 가득한 행성(합정지구, 서울, 

2018)이 있다. 

 

송승은(b.1991)은 홍익대학교에서 회화과 학사를, 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개인전은 미

끄러진 찻잔(아트사이드 갤러리, 서울, 2022), Grab the Slush(Keep in Touch Seoul, 서울, 2020)가 

있고, 주요 그룹전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기체, 서울, 2024), 다중시선(금호미술관, 서

울, 2023), 오늘, 순간, 감정(아트사이드 갤러리, 서울, 2021), BGA Showroom(BGA마루, 서울,2021), 

공백이 가득한 행성(합정지구, 서울, 2018)이 있다. 또한,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2022), 예술지원사업 RE:SEARCH(2021), 최초예술지원사업(2017)에 선정되었다. 


